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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산둥외사 (山东外事) 2020.02.17
https://mp.weixin.qq.com/s/mnxITkcmEFjskiKJt0RVpw

  최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김옥채 사무총장은 궁정성장에게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폐렴상황에 대한 위문서한을 보내왔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코로나 사태 이래 산둥성 정부에서는 질병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 조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둬 조속한 
시일 내에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에 성립되었고 동북아시아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하였으며, 현재 6개국 78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다. 산둥성은 1996년부터 옵저버회원단체로 참여해왔고 2006년에 정식 회원
으로 가입하였다.



주 중국 영사관, 국제우호도시와 국제기구에서 전염병 방역 관련하여 
닝샤후이족자치구에 지지와 위문의 인사를 보내 

20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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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김옥채 사무총장은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질병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빠른시일 
내 전염병을 퇴치하고 인민들의 생활도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위문서한을 보내왔다. 


